
특별전�감상�가이드

신란�스님과�정토진종

신란
(����-����)

국보  신란�성인�초상( ‘안조�어영’ 부본)  부분
찬·뒷면�글: 렌뇨�씀
무로마치시대  15세기
교토  니시혼간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3월 25일-4월 2일

정토진종을�연�신란�스님.
토라린과�함께�알아보자린!

교토국립박물관�공식�마스코트
토라린

특별전 <승려�신란-정토진종�개척자의�생애와�그�보물->　기간: ����년 �월 ��일-�월 ��일　장소: 교토국립박물관�헤이세이�지신관
감상�가이드�편집: 교토국립박물관�교육실　감상�가이드�번역: 교토국립박물관�기획실　발행: ����년 �월 ��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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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보로�알아보는�신란�스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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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
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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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년(�세)      교토에서�태어나다.

����년(�세)       출가. 히에이잔�산에�들어가 
　　　　　　      수행을�하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히에이잔�산에서�내려와�쇼토쿠�태자가�창건했다고�전해지는�교토
　　　　　　　 롯카쿠도�절에서 ���일간�수행, 꿈에서�구세관음으로부터�고지를�받다.
　　　　　　　 호넨�스님의�제자가�되다.

모든�중생을�똑같이�구제하고자�하는�아미타부처의�가르침과�만나다.
오로지 '나무(모)아미타불'이라고�염불을�외는�것만으로�정토에�갈�수�있다는�가르침을 
널리�전하다.

이러한�생각을�달갑지�않게�여긴�사람들에게서�비판을�받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교토에서�멀리�떨어진�에치고(지금의�니가타현�조에쓰시)로�유배되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유배가�풀리지만�에치고에�머무르다. 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이�무렵부터�간토�지역에서�포교�활동을�하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이�무렵에�주요�저술인
　　　　　　　 『교행신증』을�거의�완성?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이�무렵에�교토에�돌아온
　　　　　　　 것으로�추정. 
　　　　　　　 많은�저술과�편지를�남기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신란이�떠난�간토�지역에서�신란의�의도와는�다른�가르침이�퍼지기
　　　　　　　 시작하다. 
　　　　　　　 아들�젠란을�보내�수습하게�하는데�젠란은�젠란대로�다른�가르침을
　　　　　　　 퍼뜨려�혼란을�초래하고, 이에�신란은�젠란과�부자의�인연을�끊는다.

����년(��세)    교토에서�입적하다.

����년    딸�가쿠신니와�제자들이�묘당을�세우고, 이후�이�묘당은�혼간지라는�절로 
발전한다.

신란의�이동
루트(추정)

중요문화재 
신란�전기�두루마리그림
[혼간지�쇼닌�덴네, 고에이본, 
상권�본]  부분
가쿠뇨�씀, 고라쿠지�엔자쿠�그림  
남북조시대�고에이 2년(1343)
교토  히가시혼간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5월 2일-5월 21일

세는 나위



신란�스님이�쓴 『교행신증』

료카이
（����-����）

신란의�가족

자식들

※ 정식�명칭은 『현정토진실교행증문류顕浄土真実教行証文類』
※

신란�스님을�둘러싼�사람들

석가모니 불교를�창시하다

�고승 신란이�존경한 �인의�승려

인도
중국

일본

용수
(나가르주나, �-�세기�무렵)

천친
(바수반두, �세기�무렵)

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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겐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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겐쿠(호넨)
(����-����)

정토종을�열다

부인

신란
(����-����)

에신니
(����-����？)

젠란
(생몰년�미상)

가쿠신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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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�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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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�제자에게�가르침이�계승되다

    신란�스님이�자신의�가르침을�정리해�쓴�책
으로, 염불을�외면�정토에�갈�수�있다는 '염불 
왕생'에�관한�내용이�담겨�있습니다. 약 ��권의 
불교�경전과�한문�서적에서�중요한�문구를 
모으고�분류해�그�의미를�설명했습니다.
    『교행신증』은�제자들에�의해�필사되고 
계승되어�정토진종에서�가장�중요한�성전이 
되었습니다. 그중에서도�이�반도본은�지금 
남아�있는�필사본�중에서�유일하게�전해지는 
신란�스님�자필본입니다. 여기저기에�문장을 
고친�흔적이�있습니다. 신란�스님이�가까이에 
두고�몇�번이고�문장을�다듬었음을�알�수 
있습니다.

검은색과�붉은색으로�작게�글자를 

쓰거나�끝이�뾰족한�도구(각필)로 

자국을�남기는�방식으로�글을�고쳤대!

국보  교행신증(반도본)
신란�씀
가마쿠라시대  13세기
교토  히가시혼간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3월 25일-5월 21일



신란�스님의�일생을�그린�두루마리그림
    신란�스님이�입적하고 ��년�후, 증손자인 
가쿠뇨가�신란�스님의�일생을�담은�두루마리
그림을�제작합니다. 초고본은�전란으로�불에 
타버리고�그�뒤에�새로�만들어진�것이�이 
두루마리그림(고에이본)입니다.
    이�장면은�신란�스님이�롯카쿠도�절에서 
수행하고�있을�때�꿈에�구세관음이�나타나 
고지를�받았다는�장면입니다. 이�고지를 
계기로�신란�스님은�호넨�스님의�문하로 
들어가�제자가�되었다고�전해집니다.중요문화재  신란�전기�두루마리그림[혼간지�쇼닌�덴네, 고에이본, 상권�본]  부분

가쿠뇨�씀, 고라쿠지�엔자쿠�그림  남북조시대�고에이 2년(1343)
교토�히가시혼간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5월 2일-5월 21일

신란�스님 ��세�때�모습
    목에�스카프�같은�것(‘모스’)을�두르고�양손에는�염주를�쥐었습니다. 
이�좌상은�니시혼간지�절에�전해�내려오는 ��세�때의�신란�스님의
 초상화�등을�바탕으로�만든�것으로�여겨집니다.
    높이 ��센티�정도로�작은�크기의�조각상이지만�꼭�다문�입술에 
눈썹�끝이�올라가�있어�표정은�날카롭습니다.

신란�성인�좌상
남북조시대  14세기
미에  센주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3월 25일-4월 16일

신란�스님의�법어

    『탄이초』는�신란�스님이�설법한�말을�해설한 
책입니다. 신란�스님�사후에�신도들�사이에서
신란�스님의�가르침을�잘못�해석하는�일이�생기자 
한�제자가�이를�개탄하고�바로잡기�위해�썼습니다.

    이�버전은�많은�필사본�중에서�현존하는�가장 
오래된�것입니다. 마지막�부분에는�신란�스님이 
에치고로�유배된�경위가�기록되어�있는데�이는 
다른�곳에서는�볼�수�없는�내용입니다.

중요문화재  탄이초[단니쇼]  하권  부분
렌뇨�씀  2권�가운데 1권
무로마치시대  15세기
교토  니시혼간지�절�소장
전시�기간: 3월 25일-4월 9일


